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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설읽고영화감상하고이야기나누고
20세기소설영화독본 무소영 하반기프로그램공개

나미야잡화점의기적 우리들의… 등20편상영

누구를위하여종은울리나 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

책과영화,함께나누는이야기로세계유명소설

들을만나는모임들이올해하반기에도계속된다.

영화칼럼니스트조대영이진행하는소설영화동

아리 20세기소설영화독본과 무소영 (무등도서관

에서소설과영화를만나다)이2019년하반기프로

그램을 공개했다. 20세기소설영화독본과 무소

영은소설들의원작을읽은뒤, 2주간격으로수요

일만나영화감상이야기나누기등활동을하는모

임이다. 20세기소설영화독본은 오는 10일부터

오후7시광주극장뒤 영화의집에서진행된다.올

해 하반기는 뮈리엘 바르베리의 동명 작품을 모나

아샤쉐감독이각색한영화 고슴도치의우아함을

상영하며첫보따리를푼다.

조지오웰의 카탈로니아찬가를영화로각색한

켄로치감독의 랜드앤프리덤 , 어니스트헤밍웨

이의동명소설을영화화한샘우드감독의 누구를

위하여종은울리나 등1936년스페인내전을다룬

영화도준비됐다.

이밖에도카렐라이츠감독의 프랑스중위의여

자 (존 파울즈원작), 안소니밍겔라감독의 잉글

리쉬페이션트 (마이클온다체원작)와함께 바람

과함께사라지다 (마가렛미첼원작), 나미야잡

화점의 기적 (히가시노 게이고 원작), 분노의 포

도 (존스타인벡원작) 등총 11개작품을소설영

화로만난다.오는11월27일엔미카엘카코야니스

감독의 그리스인 조르바 (니코스 카잔차키스 원

작)를 함께하며 한 해 일정이 마무리된다. 자세한

일정은인터넷카페(cafe.naver.com/20reading

)에서확인할수있다.문의010-4660-5792.

무소영은오는29일부터격주월요일오후 2시

~5시무등도서관1층회의실에서모임을갖는다.

첫모임은아가사크리스티단편소설 검찰측증

인을영화로만든빌리와일더감독의 정부로시

작한다. 레베카의저자대프니듀모리에가원작을

쓰고니콜라스뢰그감독이각색한 지금쳐다보지

마와함께프랑수아즈사강의데뷔작 슬픔이여안

녕을오토플레밍거감독이영화화한작품도상영

한다. 1987년이상문학상수상작인이문열의 우리

들의일그러진영웅을박종원감독의영화로만나

는자리도마련된다. 12월 2일로버트저매키스감

독의 크리스마스캐럴 (찰스디킨스원작)까지총

9개작품이상영될예정이다.문의062-613-7752.

/유연재기자yjyou@kwangju.co.kr

광주출신박솔뫼소설가김현문학패수상

시인엔김경후선정

(사)문학실험실이운영하는제5회김현문학

패 수상자로 광주 출신 박솔뫼(사진) 소설가가

선정됐다. 또 다른 수상자로는 김경후 시인이

선정됐으며수상자에게는문학패와창작지원금

(소설1500만원,시1000만원)이지급된다.

김현문학패는 평론가 김현(1942∼1990)의

미래지향적문학관을기리고자 2015년 제정됐

다. 우리 문학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실험

정신있는시인과소설가를각각한명씩시상하

며김현이타계한나이인만 48세 이하작가가

대상이다.

문학패선정위원회는 올해 수상자 박솔뫼에

대해 박솔뫼는이례적으로소설장르의영역을

확장하려는 문학적 모험을 추구하고 유지해

온 젊은 작가라며 구어

와문어가중첩되며빚어

내는 독특한 리듬과 함

께,모종의혼돈을유도하

는 듯한 이 작가의 서술

방식은삶-이야기의잠재

태와 현실태가 공존하는

기묘한서사의시공을구

축하고있다고밝혔다.

한편 박솔뫼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

예술경영학을전공했으며지난2009년 자음과

모음 신인문학상을통해등단했다. 그럼무얼

부르지 , 을 등을 펴냈으며 문지문학상, 김승

옥문학상을수상했다.시상식은오는27일서울

예술가의집에서열린다.문의02-765-9682.

/박성천기자skypark@kwangju.co.kr

광주-대전향제줄풍류멋즐기세요

7일금호아트홀교류연주회

조창훈 성심온

풍류회죽선방이오는7일오후3시유스퀘어

문화관금호아트홀에서대전향제줄풍류와광주향

제줄풍류의교류연주회 풍류의멋을개최한다.

풍류회죽선방과대전향제줄풍류보존회가함

께여는이번공연은대전광주줄풍류의공통점

과차이점을비교하는자리로기획됐다.

성심온 전남대 명예교수의 해설이 함께하는

이날은 대전향제줄풍류보존회가 풍류치음 ,

상령산 , 중령산을연주하며막을올린다. 이

어 풍류회 죽선방이 세령산 , 가락제지 , 상

현 등9곡의광주향제줄풍류를선보이고,이미

화 국악인이 가곡 편수대엽 , 모란은…을 무

대에올린다. 두단체가함께 계면가락 , 양청

환입 , 우조가락 , 풍류굿거리 등대전향제줄

풍류를공연하며막을내린다.

풍류회죽선방은우리민족예술창조보존발

전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20여명의 회원이

창단한단체로,지난해엔 광주향제줄풍류를5

년여만에복원해무대에올리기도했다.

이날공연은지도위원조창훈명인을비롯해

성심온심이슬이화림(가야금), 장보아(거문

고),김미혜(양금),신경환이초롱(피리),정성

수채광자김희동신선민(생황), 고영란김미

정김경민(해금), 최호(단소), 이미화(정가),

박상호(장단)가 출연한다. 또 대전향제줄풍류

단원 권정옥(장구), 김주희(피리), 고정민(양

금), 송경희(가야금), 이후영(단소), 윤지학

(대금),정선이(거문고),김선도(해금)가함께

한다. 무료관람.문의010-9210-1007.

/유연재기자yjyou@kwangju.co.kr

김제출신나석중시인시집 목마른돌 펴내

김제출신나석중시인이시산맥제22차감성

기획시선으로시집 목마른돌을펴냈다.

시작 , 집이 운다 , 앙코르와트 , 동편 ,

포옹 , 지갑 , 그럭저럭 , 돌탑2 등모두 60

여편의시가수록된작품집은전체적으로시인

의 정체성을 묻는 작품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.

일상의 소재들을 친근한 화법으로 노래함으로

써자신의삶을비유적으로풀어낸다.

박이도시인은추천글에서 한사나이가살아

온풍운의세월이특유의구성진어투로부르는

애가(哀歌)가된것이라며 어떤나였는지를

자문하고 네가 보는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를

확인해내는작업이라고평한다.

시적화자는 외로움을아껴야해 ( 독작 )라

고특유의페이소스를곱씹

거나 떠나가는 건 속절없

고/목마른건그리움이다

( 와중에서)며 시간의 흐

름에대한안타까움을드러

낸다. 그러나 화자의 목소

리는지나치게엄격하지도

그렇다고 가볍지도 않다.

일상의사물을매개로자신의존재를드러내는

데시적지향을둘뿐이다. 한편나석중시인은

지난 2005년작품집 숨소리로창작활동을시

작했으며지금까지시집 촉감 , 물의 혀 , 풀

꽃독경 , 외로움에게미안하다 등다수의시집

을펴냈다. /박성천기자skypark@

에꼴드뮤직창단연주회 음악풍경

6일빛고을아트스페이스

(주)에꼴드뮤직창단연주회 음악풍경이오는6일오후7시빛고을

아트스페이스소공연장에서열린다.

전광주시향플루트수석이현경<사진>씨가대표를맡은 (주)에꼴드

뮤직은클래식의대중화,소외된취약계층연주서비스제공등을목표로

설립됐으며,광주대학교2019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선정됐다.

이번공연은이현경대표와에꼴드플루트앙상블, 앙상블 BASIC

리더권경락바이올리니스트,아르스필하모니오케스트라첼로수석박

효은,오리건음대박사송민경피아니스트가함께무대를꾸민다.

이날은그라나도스의 고예스카스 중 탄식,소녀와나이팅게일로막

을올린다. 이어생상스의 동물의사육제 중 백조 , 오펜바흐의 자클

린의눈물 ,마스네의 타이스의명상곡 ,트로파노프의 몰도바 등곡을

무대에 올린다. 이안 클라크의 Within 과 You raise me up , 영화

하울의움직이는성 삽입곡,피아졸라의 사계 중 봄 , 리베르탱고도

선보인다.

공연중엔각연주자에맞춰사진작가이정록의 생명나무 등작품을

보여주는특별영상도함께한다.

전석2만원.문의010-5319-0725.

/유연재기자yjyou@kwangju.co.kr

국립광주박물관5일국제학술대회

한중일분장자기현황과성격 주제

국립광주박물관(관장 김승희)은 오는 5일 오후

1시 교육관 소강당에서 한중일 분장자기 현황과

성격을주제로국제학술대회를개최한다. 이번학

술대회는동아시아분장자기현황과성격을살펴보

고한국분청사기의원류를밝히는데초점을뒀다.

첫 번째 발표자 중국 도자연구의 권위자인 시에

밍량 대만대 교수는 자주요계 가마터에서 생산된

척획화자기 (뾰족한도구로긁어낸기법)의현상

과특징등을소개한다.

두번째발표는중국자주요도자기전문가쟈오

쉐펑자주요박물관관장이중국과한국의자기문화

의장식기법에대해비교한다.

세번째와네번째는일본도자연구의대가인아

라카와마사아키일본가쿠슈인대학교수와김윤정

고려대교수가각각 17세기이후일본에서전개된

백화장 도기의 전개양상, 한국에서 출토된 자주요

계 그릇과 조선시대 분청사기에 반영된 자주요 특

징을조명한다. 062-570-7036.

/박성천기자skypark@kwangju.co.kr


